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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성공단기업, 경기도 평화부지사 임시집무실 방문 격려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대표공동위원장 정기섭) 기업대표 12명은 12월 

1일(월), 오후 임진각 평화누리공원내에 위치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임시

집무실을 격려 방문하였다. 

앞서 이재강 평화부지사는“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를 위해 비무장지대

(DMZ)내에 있는 도라산전망대로 집무실을 옮기려고 했으나 유엔사령부에 의해 

불허되었다. 평화부지사는 23일째 통일대교에서 유엔사 규탄과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공단이 5년 가까이 닫혀 있고, 재개의 희망이 보이지 않

아 기업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당사자도 아닌 평화부지사가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를 외치는데, 당사자인 기업들이 너무나 고맙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격려방문하게 되었다. 특히 도라산전망대에 비군사적인 용도인 경기도 평

화부지사 집무실 설치를 가로막는 유엔사(미군사)의 권한남용과 주권침해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항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장기간의 개성공단 폐쇄와 코로나19로 입주기업들이 존폐의 위기에 있지만, 

개성공단 재개가 남북경협, 평화경제의 재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오는 12월 15일 

『개성공단 재개촉구 3보1배』계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2019년에 

했던 것처럼 미국 및 UN을 방문하여 개성공단의 의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개성공단사업 제재면제』를 추진하는 등 개성공단 당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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